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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헬스케어 산업의 수익구조 변화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헬스케어 산업의 성장 경로는 변화를 겪고 있는데, 변화 요인은 

의료서비스 이용자의 연령구조 변화와 의료서비스 전달 장소의 변화 등. 이에 따라 미국의 헬스케어 

산업의 수익 구조는 △정부부문 중심의 의료보험 체계 개편 △의료서비스 공급자들의 이익 증가 

△헬스케어 분야 소프트웨어와 플랫폼 중심으로 성장 △특수 의약품 중심의 제약 서비스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향후 미국의 헬스케어 산업의 비즈니스 모델은 △다양화 

△수직계열화 △새로운 비즈니스의 구축이라는 세 가지 방향의 변화를 겪게 될 것으로 전망

[1] 미국 헬스케어 산업의 부문별 성장 경로 변화

  미국 헬스케어 산업은 COVID-19로 밸류체인 변화가 발생하고 성장 경로가 다양화

Ÿ COVID-19 팬데믹 상황하에서 ’20~’21년 기간 동안 의료보험 소비자와 의료 전문가들에게는 엄청난 

시련의 시기였지만 동시에 의료서비스 분야에서 전례없던 혁신과 성장이 지속되는 시기

Ÿ 헬스케어 산업에서 수익성 회복 전망은 이러한 긍정적 전망에 근거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COVID-19 

팬데믹이 헬스케어 시스템에 가한 압력으로 촉발된 혁신의 확대, 가치 기반의 의료 모델과 헬스케어 

산업 전반에서 신기술 적용의 증가 역시 장기적 전망을 밝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

Ÿ 헬스케어 산업의 성장 경로 역시 다양해질 것으로 보이며, 정부 관련 비즈니스와 병원 외부의 의료서비스 

전달 체계는 의료서비스 공급자에게 가장 큰 동력이 될 전망 

Ÿ 또한 가치 기반의 의료서비스와 관련 보험, 밸류체인의 디지털화는 전통적인 헬스케어 분야에 

비해 훨씬 수익성이 높은 분야가 될 것으로 예상

[2] 헬스케어 산업 수익구조 변화의 요인

 미국 헬스케어 산업 수익 구조의 변화

Ÿ 헬스케어 산업의 세전·이자지급전이익(EBITDA)은 COVID-19 팬데믹 이전(’17~’19)시기에서 

연평균 5%의 성장세를 기록하였으며, ’20~’21년 기간 중에도 안정적인 추세

Ÿ ’21~’25년 기간 중에도 이 EBITDA의 연평균 성장률은 6%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이러한 EBITDA 성장세가 지속될 경우 이 기간 동안의 순이익은 310억 달러에 달할 전망

 주요 수익구조 변화의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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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미국 헬스케어 산업의 수익구조는 △의료서비스 이용자의 연령 구조 변화 △의료서비스 전달 

장소의 변화 △만성 질환 관련 상황 등의 요인에 의해 변화될 전망

Ÿ (연령 구조 변화) 의료서비스 이용자 구조는 65세 이상 인구의 증가와 메디케어어드밴티지 

(Medicare Advantage, MA) 가입자 수의 증가로 인해 정부부문이 주도하는 구조로 바뀔 전망

Ÿ (의료서비스 전달 장소의 변화) COVID-19로 인해 의료서비스의 전달 장소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소로 변화되었으며, 재택 의료서비스와 가상 진료에 대한 수요 증가가 원인

Ÿ (만성질환 관련 상황) 만성질환에 대한 의료비는 ’21년에 100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되는데(의료기관 매출액의 0.4%), COVID-19에 따른 급성 호흡기 질환과 같은 질병의 증가로 

인해 부담해야 할 만성질환 관련 의료비 상승은 ’25년까지 70억 달러에 달할 전망

[3] 미국 헬스케어 산업의 수익구조 전망

❙미국 헬스케어 산업의 부문별 EBITDA 구조 변화 전망 (2019~2025, 10억 달러)❙
: 

 의료 보험의 무게중심은 정부부문으로 이동하게 될 것으로 예상

Ÿ 의료보험기관의 이익 구조는 ’19년 547억 달러에서 ’21년 401억 달러로 감소했는데, ’25년에는 574억 

달러로 반등할 전망이며, 앞으로 몇 년 동안 의료보험 기관의 이익은 COVID-19 이전 상황으로 복귀하면서 

연평균 9% 증가할 전망

Ÿ 그러나 의료보험 기관 전체의 이익 구조는 민간에서 정부부문으로 이동할 전망이며,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 증가로 MA 가입자 비중은 ’21년 43.6%에서 ’30년 52% 수준까지 증가할 전망

Ÿ 포스트 팬데믹 시기에 접어들면서 노동시장의 회복으로 저소득자 대상의 공공 의료보험 가입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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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의료보험 시장으로 이동할 전망으로, 공공 의료보험의 매출 성장세는 ’17~’19년 3.7%에서 

’21~’25년 5.3%로 소폭 상승 전망

 의료서비스 공급자들의 이익은 증가할 전망

Ÿ COVID-19 기간 중 의료서비스 자체의 규모 위축과 고용 부진에 따른 민간 보험 시장의 비중 축소로 

의료서비스 공급자들의 이익은 ’19년 2,540억 달러에서 ’21년 2,500억 달러로 축소되었으나 ’25년까지 

연평균 7% 증가하여 3,260억 달러로 증가할 전망

Ÿ 이러한 전망은 노령 인구 증가에 따른 전반적인 환자수의 증가에 기인하는데, 65세 이상 인구는 ’21~’25년 

기간 동안 연평균 3% 증가할 전망으로, 현재 고령 노동자들이 민간 의료보험에서 MA로 이동하면서 

환급금 규모 역시 줄어들면서 전체 EBITDA의 0.5% 감소

 헬스케어 서비스와 기술부문은 소프트웨어와 플랫폼을 중심으로 성장기조를 지속

Ÿ 헬스케어 서비스와 기술부문은 장기적으로 성장할 전망으로, 팬데믹 기간 중 헬스케어 서비스와 

기술부문은 ’19년 450억 달러에서 ’21년 500억 달러로 수익 규모가 증가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되어 ’21~’25년 기간 동안 연평균 8.2%, ’25년 700억 달러까지 증가할 전망

Ÿ 헬스케어 서비스와 기술부문의 성장세는 헬스케어 분야의 소프트웨어와 플랫폼, 데이터 및 분석 기술의 

발전에 기인하는데, 이러한 소프트웨어 및 플랫폼 등의 성장세는 연평균 10~17% 성장할 전망으로 

이러한 성장세에는 의료보험 기관과 의료서비스 공급자들의 비즈니스 모델 변화에 기인

Ÿ 또한 팬데믹 기간 중에 본격화되고 안정화 시기에 접어든 가상 헬스케어 서비스는 의료서비스 모델 

혁신과 첨단 기술 솔루션의 발전 가속화가 이 부문의 성장에 기여

 제약 서비스는 특수 의약품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

Ÿ 제약 서비스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제휴, 새로운 디지털 제약 모델의 발생 등과 같은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의약품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제약 서비스 부문의 매출액은 ’19년 4,500억 달러에서 

’21년 5,000억 달러로 증가

Ÿ 이러한 증가세는 전체 매출액의 40%를 차지하는 특수 의약품 매출이 주도하는 한편, 약품 개발의 

혁신이 지속됨에 따라 ’21~’25년 기간 동안 특수 의약품 부문의 매출액 증가세는 연평균 8%에 

달할 전망

[McKinsey&Company, 2022.07.19.; Healthcare Finance, 2022.07.25.]

https://www.mckinsey.com/industries/healthcare-systems-and-services/our-insights/the-future-of-us-healthcare-whats-next-for-the-industry-post-covid-19
https://www.healthcarefinancenews.com/news/post-covid-19-healthcare-landscape-spurs-new-business-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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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미국, 오미크론의 COVID-19 항원 테스트 민감도는 60%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체외진단 및 방사선 보건국장에 따르면, 1회의 항원 검사로는 오미크론 변이가 

있고 유증상 오미크론 감염자의 경우 60%만 정확하게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식별 가능

Ÿ FDA에 따르면 민감도가 낮다는 것은 COVID-19 검사를 받는 사람들이 위음성 결과를 배제하기 위해 

여러 항원 검사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검사간격은 24~48시간이 소요

Ÿ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재택 항원 검사는 현재 잠재적인 COVID-19 감염을 배제하기 위해 

여러 검사가 필요하며, 예를 들어 애보트(Abbott Laboratories)社의 바이낙스나우(BinaxNOW)는 

최소 하루 간격으로 두 가지 테스트가 필요

Ÿ 지금까지 FDA는 약 500가지에 달하는 다양한 COVID-19 테스트를 승인했지만 PCR 검사는 FDA의 드노보(de 

novo) 경로를 통해 승인된 반면, 항원 검사는 아직 전통적인 규제 검토를 거치지 않은 상황

[Medtech Dive, 2022.07.05.; FDA, 2022.07.14.] 

미국 CSIS, 유전자 조작 관련 정책 제시

 미국의 싱크탱크 중의 하나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CSIS)는 첨단 유전공학 기술부문에서 미국이 우위를 점하기 위해 관련 법제도의 개선은 물론, 국가 안보 

측면에서 인력을 확보하고 국제 규범의 수립 필요성을 제기

Ÿ 유전자 조작 기술로 다양한 종류의 유용한 분자들을 만들어낼 수 있음에 따라 유전적 질환의 제거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다른 첨단 기술 분야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중요성 역시 커지고 있는 추세

Ÿ 첨단유전공학 기술의 발전상에 대해 미국은 글로벌 차원의 유전 공학 관련 상업적 및 학문적 커뮤니티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지속해야 하며, 잘 정제된 유전체 관련 데이터베이스나 바이오파운드리 

(biofoundry)와 같은 핵심 역량 확보 강조

      * 바이오파운드리는 생명공학 기반의 합성 생물학을 통해 DNA 부품/회로 설계 및 어셈블리를 통하여 대형 DNA 제작, 

생체기능 분석 등의 바이오 실험 및 제조공정을 자동화 및 고속화하는 것을 의미

Ÿ 이를 위해 미국은 인간 유전체 편집과 관련된 정책을 합리화할 필요가 있으며, 유전체 편집의 유형을 

법제화하는 방안의 강구와 동시에 불법적인 유전자 편집을 막는 국제 규범의 수립의 기여가 필요

[CSIS, 2022.07.08.; New Scientist, 2022.07.01.] 

https://www.medtechdive.com/news/covid-antigen-test-sensitivity-low-omicron/626461/
https://www.fda.gov/medical-devices/coronavirus-covid-19-and-medical-devices/sars-cov-2-viral-mutations-impact-covid-19-tests#omicronvariantimpact
https://csis-website-prod.s3.amazonaws.com/s3fs-public/publication/220708_Kuntz_Genomes_Manipulation.pdf?7J28DMeA6bpPMfzcpidz7eI_7kxvTJz6
https://www.newscientist.com/article/2326976-softer-form-of-crispr-may-edit-genes-more-accurately/


5

BASF, 쌀에서 추출한 새로운 바이오폴리머 제품 출시

 독일 바스프(BASF)그룹의 케어크리에이션(Care Creations) 사업부문은 ‘비유전자변형농수산물 

(non-GMO)’ 쌀에서 추출한 새로운 바이오폴리머 화장품 및 퍼스널케어 제품인 베어드에센스라이스터치 

(Verdessence RiceTouch)를 출시 

Ÿ 새로운 화장품 성분은 유럽연합(EU)에서 생산되는 천연 분말로서 다양한 오일을 흡수하여 제형의 

유분감과 피부의 번들거림을 감소하도록 설계

Ÿ non-GMO 쌀로 생산된 Verdessence RiceTouch는 다양한 제형에 사용할 수 있으며, 오일을 흡수하는 

능력으로 인해 피부의 윤기 조절 및 기름기를 흡수해 보송하게 하는 매티파잉(mattifying) 효과를 제공

Ÿ 합성 조절제에 대한 대안으로서 천연 생분해성 제품은 페이스, 바디케어, 헤어케어에 적합하며, 

색조화장품, 자외선 차단제와 함께 사용 가능

Ÿ 유럽 연합에서 생산되는 Verdessence RiceTouch는 방부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생산 과정에서 

화학적 변형이 필요하지 않으며, COSMOS와 NATRUE의 승인을 획득

      * COSMOS 인증은 독일의 BDIH, 프랑스의 COSMEBIO과 ECOCERT, 영국의 SOIL ASSOCIATION, 이탈리아의 ICEA 

등 유럽 4개국의 5개 인증기관에서 연합하여 만든 유기농, 천연화장품 인증 기준이며, NaTrue 인증은 자연 및 유기농 

화장품에 관한 엄격한 기준 유지를 목적으로 ’07년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 설립된 국제적 비영리 단체가 인증

[Premium Beauty News, 2022.07.16.; Cosmetics Business, 2022.06.30.]

스위스 Novartis, 소외열대질환과 말라리아 연구개발 투자

 스위스 제약업체 노바티스(Novartis)는 그동안 연구개발에서 소외되었던 열대성 질환(neglected tropical 

diseases, NTDs)과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연구개발에 향후 5년 동안 2억 5,000만 달러 투자할 예정

Ÿ Novartis의 이번 결정은 전 세계 영연방 정상회의에서 결정된 NTDs와 말라리아 퇴치와 관련된 

키갈리(Kigali) 선언의 일환으로 진행

      * Kigali 선언은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거주하는 54개국으로 구성된 영연방(Commonwealth)의 지도자들이 인류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인 소외열대질환(neglected tropical diseases, NTDs)에 대한 국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2년 6월 20~25일 르완다 키갈리에서 회동에서 제안

Ÿ Novartis는 샤가스병, 리슈마니아증, 뎅기열, 크립토스포리디움증에 대한 연구개발에 1억달러, 차세대 

항 말라리아 및 어린이 대상 말라리아 치료제 개발에 1억 5,000만 달러를 투입할 예정

Ÿ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NTDs에 걸린 환자수는 17억 명에 달하고, 말라리아는 2억 4천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

[Novartis, 2022.06.23.; Pharmaceutical Technology, 2022.06.30.] 

https://www.premiumbeautynews.com/en/basf-launches-a-new-biopolymer,20614
https://www.cosmeticsbusiness.com/news/article_page/BASF_launches_new_biopolymer_for_oil_control_natural_products/201913
https://www.novartis.com/news/media-releases/novartis-renews-commitment-neglected-tropical-disease-and-malaria-elimination-investing-usd-250-million-over-five-years-research-and-develop-new-treatments
https://www.pharmaceutical-technology.com/analysis/neglected-tropical-diseases-non-profits-lead-the-way-as-private-sectors-la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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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L’Oreal, 중국 가정용 미용기기 시장 진출

 프랑스 화장품 기업인 로레알(L’Oréal)은 명품 사업부 랑콤 (Lancome)의 신제품 출시로 중국 가정용 

미용기기 시장에 진출할 계획을 발표

Ÿ 최근 파리에서 개최된 비바테크놀로지(Viva Technology) 박람회에서 처음 선을 보인 새로운 기기는 

독자적인 L’Oreal LED 기술과 결부되었으며 미용 성분으로 잔주름을 개선

Ÿ L’Oreal에 따르면, 이 제품은 현재 시장에서 구입할 수 없지만, 차세대 블루오션이라고 각광받고 있는 

중국 뷰티 시장에 우선적으로 출시할 예정

Ÿ 중국의 미용기기 관련 시장은 ’21년 1월부터 ’22년 3월 기간 동안 12개의 중국 내 미용기기 브랜드가 

자금조달에 성공했으며, ’22년 5월 한달 동안에도 4개의 중국 기업이 투자자금을 유치

Ÿ 시장조사기관 즈옌컨설팅(Zhiyan Consulting)의 추정에 따르면, 팬데믹의 영향으로 ’22년 상반기 

실적은 높지 않지만, 과거 2년 동안 중국의 미용 시장 규모는 평균 28% 증가했으며, ’26년에는 200억 

위안(약 29억 8천만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

[Jing Daily, 2022.07.13.; DAO, 2022.07.06.] 

일본 제약업체, 환자 중심의 개별화 의료 실현 필요

 일본 제약업체 타케다(Takeda)와 글로벌 컨설팅사인 PWC는 공동조사를 통해 일본의 의료 시스템이 병원이나 

클리닉을 비롯해 의료종사자를 중심으로 정비되어 왔으나 최근 다른 산업들이 소비자 시점으로 제품을 제조하고 

서비스를 재검토하는 가운데 의료 및 제약업계도 환자 중심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

Ÿ 이는 환자를 의료의 중심에 두면 환자의 생활의 질(Quality of Life, QOL) 향상은 물론 환자가 치료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면서 치료 효과나 예후 개선 등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으로 치료가 효과적으로 진행되면 

의료재정 문제, 의료종사자 부족 같은 과제 해결에도 기여

Ÿ 환자 중심의 의료를 실현하기 위한 여러 방법 중 디지털 솔루션을 활용해 환자의 특성에 맞는 개별화 

의료를 제공하는 방법이 치료효과 개선, QOL 향상 외에도 환자관리 업무 최적화, 환자와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등 의료종사자에게도 좋은 영향을 초래

Ÿ 당뇨병처럼 환자가 많은 질환은 최근 개별화 의료를 위한 디지털 솔루션 활용 움직임이 활발하지만 

희귀질환은 개발 자체가 부족한 상황

Ÿ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개별화 의료를 위한 디지털 솔루션이 희귀질환 환자와 간병인에게 어떠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지 당뇨, 암, 심장질환 등 성숙한 치료영역의 솔루션이 어떠한 요소를 채용하고 

있는지 검증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

[PWC, 2022.07.09.; NTT DATA, 2022.04.11.] 

https://jingdaily.com/loreal-lancome-beauty-device-market-china/
https://daoinsights.com/news/loreal-bets-on-chinas-home-beauty-devices-market/
https://www.pwc.com/jp/ja/knowledge/thoughtleadership/patient-centred-health-care.html
https://www.nttdata.com/jp/ja/data-insight/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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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항종양제 시장, ’27년 3,600억 위안 규모로 전망

 중국 쳰잔산업연구원(前瞻产业研究院)은 중국 항종양제 분야의 대표기업 , 지역분포 현황, 경쟁요인 등 산업 

동향을 분석하고 ’27년 중국 항종양제 시장 규모가 3,600억 위안에 이를 것으로 전망

Ÿ ’20년 중국 항종양제 시장 규모는 전년 동기대비 8.85% 증가하여 1,458억 7,400만 위안을 기록하였고, 

항종양제 제조기업의 시장 점유율 분석 결과 ’18년~’20년 상위3개사 시장 점유율은 8%에서 12%로 상승

Ÿ (지역별 분포) 항종양제 기업은 주로 화둥(华东)·화중(华中)·화베이(华北)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선도기업은 기존의 상품의 시장 점유율 등을 기반으로 기술 R&D를 가속화

Ÿ (시장점유율) 중국 국내 선도기업인 헝루이제약(恒瑞医药)의 시장점유율이 10%로 가장 높고, 

△이바이제약(益佰制药) △푸싱의약(复星医药)순으로 분석

Ÿ (경쟁동향) △(기존경쟁자) 기술개발 등으로 제품군이 다양해짐에 따라 시장 경쟁 치열 

△(신규진입자) 연구비용이 높고 기술이 복잡하며 제품 연구에서 출시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신규진입자 적은 편 

Ÿ 또한 △(업·다운스트림 가격협상력) 풍부한 원자재 공급량과 두터운 소비층으로 인해 산업사슬 

업·다운스트림의 가격 협상력 취약 △(대체상품 개발) 종양치료 과정에서 화학요법, 면역요법 등과 함께 

종합적인 방안을 적용함에 따라 대체상품 개발에 따른 경쟁위협 낮은 편 

[前瞻产业研究院, 2022.06.28.; 搜狐 2022.06.11.] 

인도, ’22년 상반기 주요 규제 동향

 인도 규제당국은 ’22년 상반기에 △새로운 인도약전(IP2022)의 도입 △일반의약품에 대한 공고 

△약품 포장에서 단위 판매 가격 표시 등 의약부문의 다양한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

Ÿ (새로운 인도 약전(Pharmacopeia)의 발표) ’22년 12월 1일부터 발효될 새로운 약전에는 92개 

신규 약물의 특성, 21개의 비타민과 미네랄, 27개의 의약 성분 등에 대한 품목기준 및 

시험법(Monograph)이 공개

Ÿ (약품 포장에 단위 가격 명기) 인도 소비자부(Ministry of Consumer Affairs)는 법정 계량 관련 규정의 

개정을 통해 제품 포장에 단위 가격을 명기하도록 함으로써, 제품의 표준 중량이나 최대 소비자 가격 

등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조치

Ÿ (의약부문 규제 완화) 인도 보건복지부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없는 일반 의약품을 면허를 가진 약사가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을 공표했으며, 이번에 일반 의약품으로 분류된 약품에는 항진균제, 

진통제, 혈관 수축제, 변비약 등이 포함

[National Law Review, 2022.06.24.; The Hindu, 2022.07.01.] 

https://bg.qianzhan.com/report/detail/300/220628-e5e06edc.html
http://www.sohu.com/a/556264767_114835
https://www.natlawreview.com/article/mid-year-regulatory-update-2022-pharmaceuticals-india
https://www.thehindu.com/news/national/strive-for-global-recognition-for-indian-pharmacopoeia-health-minister/article65589259.e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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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서비스

유럽, 의료혁신의 일환으로 370억 유로 투입

 유럽연합(EU)은 의료 혁신의 일환으로, ‘경제회복 및 복원력 강화 프로그램(Recovery and Resilience 

Facility, RRF)’에 370억 유로를 투입함에 따라 1차 진료 인프라 개선, 의료 기술 업그레이드와 함께 

헬스케어 시스템의 디지털 혁신을 위한 개혁 유도를 기대

Ÿ EU가 새롭게 추진하는 RRF는 EU 회원국과 헬스케어 공급자들이 보다 나은 헬스케어 인프라의 구축과 

헬스케어 시스템 혁신에 강력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 

Ÿ RRF 투자 및 개혁은 EU 회원국들의 의료 보건 시스템의 복원력 제고에 필수적인 헬스케어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강화하고, 인프라를 현대화하는 한편, 헬스케어 과정의 디지털화에 사용될 예정

Ÿ RRF의 총 예산 규모는 7,500억 유로이며, 이러한 대규모의 개혁 프로그램은 EU 역내의 경제 및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친환경, 디지털, 그리고 회복력의 제고를 목표로 설정

[Emerging Europe, 2022.07.11.; European Commission, 2022.07.] 

러시아 의료관광, 대체지불시스템을 활용  

 러시아에 대한 EU/영국/미국의 제재와 은행, 미국/유럽 신용카드, 직불카드, 은행 시스템에 대한 금지 

조치가 러시아 여행자에게 장벽을 만들고 있는 가운데, 튀르키예(터키), 태국 등 일부 국가들은 

대체지불시스템을 사용하여 러시아 의료관광객을 유치

Ÿ 러시아 관광객은 이제 비자(VISA), 마스터카드(Master Card) 및 아메리칸익스프레스(American Express)에 

대한 대안으로서 더 많은 국가에서 대체지불시스템인 러시아 국영결제카드(MIR)로 지불이 가능

      * MIR는 ’17년 5월 1일에 채택된 법률에 따라 러시아 중앙은행이 설립한 전자자금이체를 위한 러시아 결제시스템이며, 이 

시스템은 러시아 중앙은행의 자회사인 러시아국가카드결제시스템(Russian National Card Payment System)에서 운영

Ÿ 러시아 관광객은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터키,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등 여전히 전 세계 많은 국가 방문 가능

Ÿ 튀르키예(터키)의 3대 은행인 Ziraat Bankası, Vakıfbank, Iş Bankası는 MIR 카드로 거래를 

처리하여 유리한 환율로 수많은 ATM에서 현금 인출이 가능하며, 태국은 현재 러시아와 왕국을 방문하는 

러시아 관광객을 위한 지불시스템으로 MIR 시스템으로 설정하기 위해 러시아와 협의 중

[LaingBuisson, 2022.07.19.; ARAB News, 2022.04.19.]

https://emerging-europe.com/voices/the-eus-support-for-the-challenges-facing-healthcare/
https://ec.europa.eu/info/business-economy-euro/recovery-coronavirus/recovery-and-resilience-facility_en
https://www.laingbuissonnews.com/imtj/news-imtj/destinations-taking-medical-travellers-from-russia/
https://www.arabnews.com/node/2066631/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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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국산 백신개발 지원할 8종류의 중점 감염증 선정

 일본 후생노동성은 다가올 새로운 팬데믹에 대비해 자국산 백신개발을 지원할 중점 감염증으로 COVID-19 

감염증, 계절성 인플루엔자, 원숭이두창 등 8종을 선정 

Ÿ 일본 정부는 ’22년 3월 일본의료연구개발기구(AMED) 내에 국산백신 개발의 사령탑 기능을 담당할 

‘선진 연구개발전략센터(SCARDA)’를 설치하고 국내 백신개발 작업을 가속화

      * 일본의료연구개발기구(Japan Agency for Medical Research and Development, AMED), 선진 연구개발전략센터(Strategic 

Center of Biomedical Advanced Vaccine Research and Development for Preparedness and Response, SCARDA)

Ÿ 동 센터는 백신개발의 사령탑 역할을 맡아 약 1,500억 엔의 기금을 활용해 유력한 백신개발 후보에 

자금을 지원 중이며 6월에는 COVID-19용 국산백신 실현을 위해 시오노기제약(塩野義製薬)과 

신흥기업인 VLP Therapeutics Japan을 지원처로 선정

Ÿ 후생노동성은 ’22년 봄 국가 위기관리상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확보가 필요한 ‘중점 감염증’ 잠정 

리스트를 정리했으며 △COVID-19 바이러스 감염증 △계절성·동물 유래 인플루엔자 △뎅기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천연두·원숭이두창 등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

Ÿ 자국산 백신개발 지원대상은 돌발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유행을 일으키고 △사람 간 쉽게 감염 △유효한 

백신이 존재하지 않음 △특히 아시아에서 문제가 되는 감염증 등을 조건으로 결정

Ÿ 따라서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유행하고 환자의 체액 등을 접촉했을 때 감염되는 ‘에볼라 출혈열’ 등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

[読売新聞, 2022.07.06.; 時事通信, 2022.07.07.]
 

말레이시아 Sabah, 헬스 및 의료관광 대상지역으로 홍보

 말레이시아는 새로 설립된 사바의료관광협의회(Sabah Health and Wellness Tourism Council, 

SHWTC)를 통해 사바(Sabah)를 의료관광의 대상지역으로 마케팅할 계획 

      * 사바(Sabah)는 말레이시아 동부, 보르네오섬 북부지방에 위치하고 있는 주 

Ÿ SHWTC는 사바가 의료관광 목적지가 될 수 있는 인프라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홍보 노력에 대한 주 관광위원회의 협력을 얻기를 희망

Ÿ 협의회는 이 지역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이웃 국가, 특히  브루나이·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 

등 해양부 4개국이 포함된 동아세안 성장지대(BIMP-EAGA) 지역의 사람들이 사바에서 건강과 웰빙 

치료를 추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사바 관광청과 협력할 계획

Ÿ 말레이시아의료관광위원회(Malaysia Healthcare Travel Council, MHTC)의 ’18년 데이터에 따르면, 

14억 링깃의 국가 수익에 비해 사바의 헬스 및 웰빙 관광수익은 0.5% 또는 740만 링깃에 불과

[Malay Mail, 2022.06.15.; The Star, 2022.06.16.]

https://www.yomiuri.co.jp/medical/20220706-OYT1T50200/
https://www.jiji.com/jc/article?k=2022070700127&g=soc
https://www.malaymail.com/news/malaysia/2022/06/15/sabah-to-tap-into-health-and-medical-tourism-market/12479
https://www.thestar.com.my/news/nation/2022/06/16/venturing-into-health-tra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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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COVID-19의 영향을 받는 의료관광

 2년 동안 진행 중인 COVID-19 팬데믹은 호황을 누리던 의료관광을 크게 위축시켰으며, 인도 델리의 

주요 사립병원의 해외 환자 숫자는 아직도 COVID-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고 있는 상황

Ÿ 인도의 의료관광이 COVID-19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주요 요인으로는 △아프가니스탄의 

정권 변화 △스리랑카의 경제위기 △달러화 강세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

Ÿ ’20년 이전에는 짧은 대기 시간과 신뢰성,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 등의 요인으로 인해 복잡한 수술을 

필요로 하는 외국인환자들이 인도의 민간병원을 선호했으며, 인도 민간병원의 외국인환자환자 방문객 

수는 COVID-19 이후 소폭 회복했으나 여전히 COVID-19 이전의 75~80% 수준에 불과

Ÿ 의료관광협회(Medical Tourism Association)의 의료관광지표에 따르면 인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선호하는 의료관광 국가 중 하나이며, ’15년에는 3위, ’20~’21년에는 10위를 차지

      * 한편, COVID-19 팬데믹 이전에 인도의 의료관광 시장은 ’15년의 30억 달러에서 크게 증가해 COVID-19 직전에는 

90억 달러까지 증가했으며, 전 세계 의료관광 시장의 1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

[Hindustan Times, 2022.07.18.; The Economic Times, 2022.07.17.] 
 

태국, SMILE 의료관광 전략 발표

 태국 총리는 최근 의료관광과 경제 활성화를 통해 태국관광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스마일(SMILE)’이라는 새로운 전략을 발표

Ÿ 태국 정부는 관광 산업이 ’30년까지 태국 국내총생산(GDP)의 30%를 차지하기를 원하며, 이는 COVID-19 

이전보다 20%에서 10%p 증가한 수치

Ÿ 태국관광청(Tourism Authority of Thailand)은 ’22년에 700만~1,00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이는 COVID-19 이전의 4천만 명의 관광객보다 상당히 감소한 수치이며, 

의료관광객에 대한 수치는 미추정

Ÿ 태국정부의 스마일(SMILE) 전략은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인력(Manpower) △포용적 

경제(Inclusive economy) △현지화(Localisation) △생태계(Ecosystem)의 첫글자의 합성어

Ÿ 스마일 전략은 모든 측면에서 지속 가능하도록 하며, 관광인력의 역량을 국제표준으로 향상시키고, 

모든 경제 영역이 관광 산업에 포함되도록 추진하며, 지역별 특색을 강조하고, 생태관광을 촉진

      * 생태관광은 생태학(ecology)과 관광(tourism)의 합성어로 자연 보전을 위한 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며, 관광객에게 

환경보전의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관광으로 인한 수익은 지역의 생태계 보전이나 지역주민에게 되돌아가는 관광의 한 

형태

[LaingBuisson, 2022.07.05.; Vietnam Plus, 2022.06.09.]

https://www.hindustantimes.com/india-news/medical-tourism-market-reels-under-covid-hit-101658092917302.html
https://economictimes.indiatimes.com/industry/healthcare/biotech/healthcare/medicine-sans-frontiers-india-is-gearing-up-to-grab-a-larger-pie-of-80-bn-medical-tourism-market/articleshow/92924586.cms
https://www.laingbuissonnews.com/imtj/news-imtj/can-thailands-smile-strategy-revive-medical-tourism/
https://en.vietnamplus.vn/thailand-unveils-strategy-for-sustainable-tourism-development/230919.v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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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및 아프리카, 새로운 의료공급 확대 기대

 중동 및 아프리카(Middle East and Africa, MENA) 지역의 의료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아시아 및 유럽으로의 

아웃바운드 의료관광이 자국 및 지역 의료관광으로 대체될 전망

Ÿ 최근 UAE 두바이에서 열린 MENA Hospital Projects Forum 2022에 따르면, 공무원과 전문가들은 

이 지역에서 새롭게 추진되는 병원 프로젝트들이 향후 막대한 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

Ÿ 피치솔루션(Fitch Solutions)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MENA 지역의 헬스케어 시장은 ’19년 1,855억 

달러에서 ’23년 2,436억 달러로 연평균 12% 성장할 것으로 예상

Ÿ 걸프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 GCC)의 현재 의료 지출은 ’22년에 1,046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GCC의 의료에 대한 정부 지출은 ’16년 24억 달러에서 ’21년 305억 달러로 추산되며 

연평균성장률 6%로 증가

      * 1981년 5월에 설립된 GCC는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연방, 카타르, 오만, 바레인 등 6개국 참가

Ÿ 경제성장과 함께 취업인력의 증가와 함께 의료보장 및 건강보험제도 강화정책 등으로 인해 MENA 

지역에는 향후 수많은 병상, 진료소, 약국, 수술실, 의료 실험실, 물리 치료 센터 및 관련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의 병원 건설 프로젝트와 의료공급이 증가할 전망

[LaingBuisson, 2022.07.05.; Zawya, 2022.06.09.]

WTO, 의료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무역협력 강조

 COVID-19 팬데믹은 의료제품 및 서비스의 국제 무역의 장단점을 노출시켰으며, 이에 세계무역기구(WTO)는 

보고서를 통해 세계 보건 안보개선을 위해서 의료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무역협력의 필요성을 강조

Ÿ ’10년과 ’19년 사이에 전체 상품 무역은 2.8% 증가한 반면, 의료부문의 상품 무역은 연평균 4.7% 

성장하였으며 ’19년에는 1조 3,0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하였으며, 전체 서비스 무역이 4.0% 증가한 

반면, 의료부문의 서비스부문은 7.0% 성장하였으며, ’19년에는 786억 달러 규모로 성장

Ÿ 개방 무역은 의료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세계적인 수요의 급증을 충족시키고 의료시스템의 효율성과 

혁신을 개선하며 비용을 억제하는 데 필수적일 것이며, 기술 개선과 디지털화는 의료 제품의 제공을 

더욱 글로벌화시킬 것이며, 점점 더 복잡해지는 글로벌 가치 사슬의 혁신이 매우 중요해질 전망

Ÿ 국가 간 의료 상품과 지원 서비스의 무역 장벽을 낮추기로 합의할 경우,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이 향상되면서 

위험에 대한 대비가 강화되고, 정책과 규제협력은 위기 상황에서 극단적인 시장 결과를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급망의 복원력과 기능을 개선하고 불법 거래의 위험을 감소 

[World Trade Organization, 2022.06.02.]

https://www.laingbuissonnews.com/imtj/news-imtj/mena-new-hospital-projects-grow/
https://www.zawya.com/en/press-release/events-and-conferences/mena-hospital-projects-forum-2022-takes-off-i88cvo21
https://openknowledge.worldbank.org/bitstream/handle/10986/37494/9781464818851.pdf?sequence=4&isAllowed=y


12

글로벌 보건산업동향 2022.08.08

 디지털 헬스케어

미국 Google, Northwell Health와 파트너십 체결

 미국 구글클라우드(Google Cloud)社는 클라우드(Cloud)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의료 일정을 

효율화하고 의료보험회사 간의 커뮤니케이션 증대와 같은 의료 시스템 프로세스 개선을 위해 

노스웰헬스(Northwell Health)社와 최근 파트너십을 구축

Ÿ Google Cloud와 미국 뉴욕주 최대의 비영리 헬스케어 네트워크인 Northwell Health는 클라우드와 

인공지능 기술에 기반한 디지털 전환을 통해 환자 진료 서비스의 개선을 제고하고 진료 경험을 축적하는 

한편, 의료보험 회사들과의 복잡한 사무를 효율화하기 위한 협력관계를 구축

Ÿ Northwell Health는 Google의 클라우드 기술을 이용하여 의료 일정을 디지털로 관리하고, 보험회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자동화할 뿐 아니라 다양한 의료정보를 간략하게 요약하여 제시하는 기능을 사용하며 Google의 

AI와 머신러닝 기술을 이용하여 환자의 건강 지표를 추적하고 미연의 사태를 조기에 방지할 예정

Ÿ Northwell Health는 현재 업무 흐름의 개선과 함께, Google의 클라우드 기술을 이용하여 인프라의 

현대화, 데이터의 상호운용성 제고,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에 의한 의료진에 대한 의사결정 지원 등도 

추진할 예정

[Health IT Analystics, 2022.07.14.; HIT Consultant, 2022.07.14.] 

미국, 정신건강과 약물남용 치료로 온라인 진료 급증

 COVID-19 확산 이후 세계적으로 온라인 진료 이용이 급증했고 특히 미국은 COVID-19 이전과 

비교해 이용자가 63배나 증가했지만 온라인 진료가 보급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

Ÿ 미국 기획·평가차관보실(Assistant Secretary for Planning and Evaluation, ASPE)에 따르면 

미국의 ’20년 온라인 진료건수는 COVID-19 사태 이전인 ’19년의 63배인 5,270만 건으로 급증

Ÿ 미국의 온라인 진료가 급증한 것은 정신건강과 약물남용 치료 이용이 늘었기 때문으로 이들을 

치료하는 ‘행동건강(Behavioral Health)’ 분야는 총 진료건수의 38.1%를 온라인 진료가 차지한 

반면 분야에 상관없이 전체 진료건수를 보면 온라인 진료 이용비율은 아직 5.3%에 불과

Ÿ 미국은 제도적 지원도 온라인 진료 보급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보수와 

관련해 메디케어및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CMS)는 

COVID-19 이전부터 온라인 진료를 추진하고 보수를 대면진료와 동일한 액수로 책정

[DIAMOND, 2022.07.11.; 每日新聞, 2022.04.28.]

https://healthitanalytics.com/news/google-northwell-health-partner-to-boost-patient-care-clinician-experience
https://hitconsultant.net/2022/07/14/northwell-health-selects-google-cloud/
https://diamond.jp/articles/-/306048
https://mainichi.jp/premier/health/articles/20220419/med/00m/100/01100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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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AmerisourceBergen, DTx 접근성 개선 플랫폼 개발

 미국 3대 대형 제약 유통업체 중 하나인 아메리소스버진(AmerisourceBergen)은 주문, 분배 및 이행 

처리를 위한 통합 시스템을 제공하여 미국에서 디지털치료제(digital therapeutics, DTx)에 더 쉽게 

액세스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

Ÿ DTx Connect라고 하는 새로운 시스템은 의사가 간단한 인터페이스를 통해 처방 및 비처방 

DTx와 진단을 모두 주문하고 환자에게 배송 및 전달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지원

Ÿ 과민성대장증후군(Irritable Bowel Syndrome, IBS)과 같은 만성질환을 위한 DTx를 개발한 

마하나테라퓨틱스(Mahana Therapeutics)와 온라인 상담 및 원격 환자 모니터링 전문업체인 

비데라헬스(Videra Health)를 비롯한 여러 DTx 개발자가 시범 운영할 예정 

Ÿ AmerisourceBergen은 전자의료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s, EMR)과 통합하고 의사가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치료 및 진단 카탈로그를 제공하도록 설계된 새로운 플랫폼을 통해 환자에게 

직접 DTx를 제공하는 프로세스를 개선할 계획

[Pharmaphorum, 2022.07.27.; Health Leaders, 2022.07.29.]

일본, 의료 ICT 시장 ’23년 약 211억 엔으로 전망

 일본 야노(矢野)경제연구소는 ’21년도 일본의 의료 정보통신기술(ICT) 시장 규모(사업자 매출 

기준)를 165억 7,800만 엔으로 전망

Ÿ 클라우드형 전자차트와 클라우드형 의료용 화상관리시스템(PACS)은 원내에 서버를 설치할 필요가 

없어 도입비용 및 시스템 유지비 경감에 효과적이기 때문에 특히 소규모 병원에서 적극 도입

Ÿ 온라인 진료시스템, 진료예약시스템, 전자문진 시스템은 COVID-19로 인한 3밀(밀폐, 밀집, 밀접) 

회피에 대한 니즈, 신규 개업한 진료소의 도입률 향상 등을 배경으로 시장이 확대

Ÿ 이에 힘입어 ’21년도 일본 의료 ICT시장 규모는 약 166억 엔을 기록하고 진료예약시스템, 클라우드형 

PACS/외부 보존서비스, 진료소용 클라우드형 전자차트가 높은 비중을 차지할 전망

Ÿ ’20년 들어 COVID-19 영향으로 온라인 진료 시스템을 제공하는 신규참여 기업이 급증하고 정부의 

한시적인 규제완화, 참여기업의 무상제공 등이 맞물리면서 온라인 진료 시스템 계약 시설은 ’20년 

4∼7월경 급증했고 이후에도 계속 증가

Ÿ 전자문진시스템은 ’18년경부터 시장이 본격적으로 형성돼 높은 성장률이 이어지고 있고 진료소용 

클라우드형 전자차트는 신규 개업하는 진료소에서 초기 비용을 낮추기 위해 선택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취급하는 사업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

[矢野経済研究所, 2022.07.19.; MY NAVI, 2022.07.19.]

https://pharmaphorum.com/news/amerisourcebergen-aims-to-make-digital-therapeutics-access-easier/
https://www.healthleadersmedia.com/innovation/amerisourcebergen-launches-digital-therapeutics-resource-clinicians
https://www.yano.co.jp/press-release/show/press_id/3014
https://news.mynavi.jp/techplus/article/20220719-240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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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딥러닝 기법으로 분석한 데이터로 암세포의 치료 반응 예측

 호주 시드니에 있는 Wellcome Sanger Institute와 CMRI(Children's Medical Research 

Institute)의 연구원들은 650가지의 다른 치료법으로 테스트된 40가지 이상의 암 유형에 걸쳐 

949개의 암세포계(cancer cell line)에 대한 세계 최대규모의 데이터베이스 생성

Ÿ 7월 14일 글로벌 암연구 학술지인 ‘캔서셀(Cancer Cell)’誌에 발표된 이 논문은 암 단백질을 

기반으로 한 약물에 대한 개별 암의 치료 반응을 예측하기 위한 연구 결과이며, 산출된 데이터베이스는 

전 세계 암연구자와 임상의들에게 공유될 전망

Ÿ 이 연구에서 CMRI의 ProCan팀은 매우 많은 수의 암에서 수천 개의 서로 다른 단백질을 측정하기 

위해 질량분석기를 사용하여 처리량이 많은 워크플로우를 개발

Ÿ 10,000시간에 걸쳐 방법론을 적용하고 질량분석기기(mass spectrometry instrument)를 

사용하여 Sanger팀은 암세포계의 유전자 및 기타 핵심 분자를 분석하고  배양시킨 949개 암세포계에 

대한 단백질체(proteomic) 데이터베이스를 생성

Ÿ CMRI와 Sanger의 데이터 과학자들은 첨단 계산 방법으로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협력했으며, 

단백질체 데이터를 사용하여 치료에 대한 암세포의 반응을 예측하는 새로운 딥러닝 기술을 개발

[Sanger, 2022.07.14.; PMLive, 2022.07.15.] 

싱가포르 A*STAR, J&J Vision과 컨소시엄 구축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산하의 연구기관인 과학기술연구청(Agency for Science, Technology and 

Research, A*STAR)은 존슨앤존슨비전(Johnson & Johnson Vision, J&J Vision)社와 눈건강 디지털 

혁신 컨소시엄(Eye Health Digital Innovation Consortium)을 형성하고 데이터를 공유하기로 합의

Ÿ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최초로 구축된 이 컨소시엄은 눈건강 전문가, 학계, 눈 건강 관련 산업계 

간의 민-관 협력관계 구축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시급한 눈 건강 

관련 수요에 부응하는 혁신을 유도하게 될 전망

Ÿ 향후 5년동안, 눈 관련 헬스케어 서비스 전달 체계의 개선, 눈 건강 관련 협력 체계의 최적화, 눈 

건강 관련 신기술 개발 기업에 대한 지원 등이 추진될 계획

Ÿ 이 컨소시엄은 데이터 중심의 연구 및 신기술 개발과 관련된 프로젝트도 추진하는데,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블록체인, 인공지능, 데이터 보안,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기술을 적용할 예정

      * 이 컨소시엄에서 추진하는 프로젝트는 눈건강 관련 연구 데이터를 익명화하는 데이터베이스인 MyoA*Bank, 눈 건강 관련 

행동을 개선하는 행동기반 메시지, 환자의 진료 순위를 결정하는 E-referral과 e-triaging 프로젝트가 있음

[Healthcare IT News, 2022.07.12.; The Business Times, 2022.07.12.] 

https://www.sanger.ac.uk/news_item/worlds-largest-database-for-predicting-cancer-treatment-response-based-on-cancer-proteins/
https://www.pmlive.com/pharma_news/researchers_create_worlds_largest_database_for_predicting_cancer_treatment_response_1452289
https://www.healthcareitnews.com/news/asia/johnson-johnson-vision-singapores-astar-forge-partnership-set-digital-eye-health
https://www.businesstimes.com.sg/government-economy/johnson-johnson-vision-astar-sign-mou-for-s15m-eye-health-digital-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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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 메타버스 병원 개원 예정

 아랍에미리트(UAE)는 ’22년 10월 메타버스(Metaverse)에 첫 병원을 개원한다고 발표했으며, 

메디컬 메타버스는 썸베이그룹(Thumbay Group)이 관리할 예정

Ÿ 이 병원은 ’22년 10월 이전에 개원될 예정으로 환자가 아바타를 사용하여 방문할 수 있는 완전한 

기능의 가상병원이 될 것이며, 그들은 또한 아바타를 사용하여 의사와 상호 작용이 가능

Ÿ 썸베이 의료 시설을 방문하면 메타버스 환경에서 의료관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환자들은 병원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

Ÿ Thumbay Group은 최소 6개월 동안 입원했거나 병상에 누워 있거나 신체기능이 마비된 장기 

치료 환자에게 증강현실 및 가상현실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

Ÿ 또한 가상병원에서는 뇌만 기능하는 환자를 지원하는데, 증강현실(AR)과 가상현실(VR) 기술을 

통해 본국에 있는 자신의 방을 가상으로 체험하고 방문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요양환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제공

      * ’22년 1월 UAE 보건및지역사회보호부(Ministry of Health and Community Protection, MOHAP)는 메타버스 

기술을 갖춘 세계 최초의 고객 서비스 센터를 두바이에 설립 

[Beincrypto, 2022.07.07.; Medical Buyer, 2022.07.07.]

WEF, 자율주행 이동형 병원 제안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은 최빈국의 보건의료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이동식 병원과 수요 기반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 간의 파트너십 구축을 제안

Ÿ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은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접근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으며, 유엔(UN)의 

지속가능개발목표(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가 정한 시점인 ’30년에도 세계 인구의 1/3은 

불충분한 의료서비스 접근 상황에 놓일 것으로 전망

Ÿ WEF는 이러한 상황을 조기에 개선하기 위해, 인공지능(AI) 의사 기능이 탑재된 ‘자율주행 이동형 

병원(Autonomous mobile clinics)’ 아이디어를 제시

Ÿ 자율주행 이동형 병원은 수요기반 접근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최빈국에서 

시범 실시하며, 이러한 시범 사업을 통해 산업 표준을 구축하고,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 도모

      * 전기전자학회(IEEE)와  존홉킨스(Johns Hopkin) 대학의 전문가, 다양한 사회적 기업가들이 참여하는 이 프로젝트는 긴급한 

헬스케어 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으로 신속하게 이동하여 의료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관련 의료 지식의 공유 

및 전파, 머신러닝에 기반한 인공지능 의사 기능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

[World Economic Forum, 2022.07.01.] 

https://beincrypto.com/uae-to-launch-first-metaverse-hospital-catering-to-medical-tourism/
https://www.medicalbuyer.co.in/uae-to-launch-metaverse-hospital-catering-to-medical-tourism/
https://www.weforum.org/agenda/2022/07/autonomous-mobile-clinics-health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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